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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Public open data for educating workplace etiquette is now scattered from blogs, Youtube to

private education agency web-sites. Thus, those who demand the educational contents

suffer hard access and application of them. For more efficient education for workplace

etiquette, the spreaded contents must be gathered all together as 'meta data.' Then the data

become source of public open data for workplace etiquette and the date will be provided

through mobile application for use in any time. This study is for developing smart learning

framework by utilizing public open date for workplace etiquette education. It is to change

perception of workplace etiquette education in positive way. Also it is to suggest ways to

facilitate efficient education. If the system in the study can provide public open data for

workplace etiquette education, many young job applicants and workers will have proper

perception of workplace etiquette and sound workplace etiquette culture will be settled as I　

expect.

Key Words : workplace etiquette, workplace manner, public open data, public data,  

mobile application.



Ⅰ. 서 론

최근 비즈니스의 경쟁력에서 기업의 대외 이미지와 고객에 대한 응대가 중요한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구성원의 비즈니스 매너와 에티켓이 비즈니스 경쟁력 제고

로 연결되어 부족한 경우 관련 업무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최적의 성과를 올리지 못

하기에 직장예절은 구성원이 갖춰야 할 기본소양이 되고 있다. 직장예절은 입사 후

자연스럽게 체득되거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 수시적인 교육이 실시되지는 않는다. 별

도의 직장예절을 습득할 기회가 없이 취업하는 사회초년생들은 적절한 행동 기준을

알 수 없어 적응에 어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직장예절에 대한 별도의 교육

없이 중간 관리자 혹은 상급관리자로 진급한 직장인들 역시 성장한계에 봉착할 가능

성이 높다.

현재,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예절이나 직장예절이 간과되어 직장인들

내부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의 하나로 주변 동료의 무례

한 언행으로 인해 직장 생활에서의 불쾌감을 경험하는 구성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을 들 수 있다. 최근의 몇몇 연구와 기사들은 직장 내에서 무례함의 심각성의 잘 보

여주고 있다. 우선, 경영학자인 포라스(Porath)와 피어슨(Pearson)이 미국 직장인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무려 96%의 직장인들이 무례함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한다(Porath & Pearson, 2010).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약 50%의 응답자는 일주

일에 한번 이상 무례한 언행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경쟁·성과 중심의 조직 분위기와 새로운 세대와의 공존으로 인해 발

생하는 서로 다른 가치관 또는 언행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이유로 들 수 있다. 요즘

기업들을 보면, 다양한 세대가 조직 내에 공존하게 되면서 구성원들의 가치관이나 언

행이 다양화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과거에는 접할 수 없던 상황들로 인해 혼란을

느끼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원지현, 최병권, 2012).

최근에는 이러한 무례한 언행은 구성원의 직장에 대한 만족감이나 일의 성과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발표되면서, 기업들의 무례함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다. 버클리(Berkeley) 대학의 앤더슨(Anderson) 교수와 노스웨스턴

(Northwestern)대학의 톰슨(Thompson) 교수는 그들의 연구를 통해서 착한 성향을 가

진 부하라 하더라도, 공격적이고 나쁜 성향의 상사와 오랫동안 일을 할 경우, 그러한

상사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Anderson & Thompson, 2004). 무례함이

학습되고 모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장 내의 무례한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무례한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교육이 필수적이다. 사회생활 초기부터 직장예절교



육은 필요하며 직급과 직책에 맞는 직장예절을 갖춤으로써 구성원으로부터의 존경과,

리더쉽 발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세계 각국은 공공데이터를 새로운 미래 국가자원으로써 인식하고 가치의 중

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에서도 정부 3.0이라는 이름으로 지방자치단

체나 정부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 누구나 손쉽게 활용 가능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공공데이터 개방 운동을 하고 있다. 2013년 10월부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은 공공기

관이 보유,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

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로써

정부 3.0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공공데이터 개방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자치부

에서 ‘공공데이터포털’과 같은 시스템 인프라도 구현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데이

터 개방 정책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개방 현황은 약 16,894건에 달하지만, 전체 데이터

량에 비하여 이를 활용하는 사례는 약 996건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즉, 아직은

정부의 오픈데이터 정책이 갖는 의의와 공공데이터의 개념 및 활용방법에 대한 대중

의 인지도가 낮아서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교육 분야에 있어서 공

공데이터의 활용도는 다른 분야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다. 또한 공개된 데이터의 건수

가 양적으로는 증가한 반면 제공 형식 및 질 면에서는 아직도 많은 개선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직장예절 교육용 공공데이터는 현재 블로그, 유튜브, 민간 교육전문기관별 홈페이지

에 산재되어 콘텐츠들이 제공되고 있어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는 접근 및 활용이 매우

불편하다. 보다 효율적인 직장예절 교육을 위해서는 각 웹페이지로 산재되어 있는 교

육용 콘텐츠의 메타데이터(metadata)를 모아서 직장예절 교육용 공공데이터로 만들고,

이를 모바일 앱을 통해 적시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직장예절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효과적

인 직장예절교육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직장예절교육용 공공개방데

이터를 활용한 스마트러닝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직장예절 교육

1) 직장예절의 개념

직장은 계층과 연령이 서로 다른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사회이다. 출생, 성장, 교육,



취미, 소질, 가치관이 각기 다른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 공동의 목표 아래 서로 협력

하여 조직적으로 일하는 곳이다. 일반 사회생활과 조직사회인 직장생활은 나름대로의

특유한 규범이 있다. 따라서 개개인은 이에 자신의 특이성을 조화시켜야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요구하는 예절은 매우 중요하다.

예절(禮節)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이라는 뜻의 ‘예’와 예의를

행동으로 옮기는 행위라는 뜻의 ‘절’이 합쳐진 단어이다. 서양에서는 예절(禮節)을 에

티켓(etiquette)과 매너(manner)로 표현한다.

에티켓이라는 용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원래 고대 프랑스어로 ‘estiquier’동사에서 파

생되었다. 사람들이 베르사이유 궁전 화원의 아름다운 꽃을 밟아 버린 사건이 생기자

정원 앞에 출입금지라는 뜻의 ‘estiquette’라는 표지판을 세운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그 후에 상대방의 ‘마음의 화단’을 해치지 않는다는 의미로 넓게 해석되어 오늘날의

에티켓이 쓰이고 있다(김정신외 10인, 2003).

매너는 ‘manus(행동, 습관)’와 ‘arius(방식, 방법)’의 합성어로 라틴어 ‘manuarius’에

서 유래된 것으로, 에티켓을 외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즉, 상대방을 존중하며, 상대방

에게 불편이나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습관이나 몸가짐을 의미한다. 에티켓과 매너의

의미를 정리해보면 에티켓은 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규범이며, 매너는 에티켓을 지키

는 구체적인 행동방식이다. 에티켓은 사람들이 상황에 다라, 상대방에 따라 자신의 신

분에 따라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생활규범의 의미이고, 매너는 개개인이 예절을 지키

기 위한 구체적인 해동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최배영, 2002).

매너, 에티켓, 예절, 예의, 예법이란 결국 의미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같은

맥락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들 용어는 사회의 질서를 지켜주는 예의범절로

서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이며,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맺어줄 수 있는 원동력 일 뿐

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는 인간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

회적 환경과 시대에 따라 변천하는 보이지 않는 사회의 규칙이다(원은지, 2005).

따라서 직장예절이란 직장에서 수행되는 모든 행동규범(行動規範)을 총칭한 의미

즉 직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장 구성원이 갖추어야 할 예절(禮節)로 볼 수 있

다. 직장예절의 목적은 상대방을 편안하고 즐겁게 하며 개인의 발전은 물론 직장의

발전, 더 나아가 사회의 발전을 이루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2) 직장예절의 내용

① 전화나 휴대폰예절

전화 통화를 할 때는 상대방의 얼굴이 직접 보이지 않는다 해도 통화음성을 통해서

기분이 전달되고 인격과 태도가 나타나게 되어 서로 간에 상대방의 모습을 그려지게



된다. 따라서 어떤 전화라 할지라도 자기감정을 다스려 친절하게 응대하고, 밝은 음성

으로 상대방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한다(원은진, 2005).

② 인사예절(인사, 절, 악수 등)

인사는 밝은 표정으로 하고, 바쁜 상황에서는 가벼운 인사를 하며, 여러 번 마주쳤

을 때는 가벼운 목례를 하고, 멀리서도 인사를 해야 한다. 인사성, 인사하는 습관 하

나만으로도 자신의 직무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장경옥, 정지윤,

2003).

③ 언어예절(말씨, 호칭)

의사전달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정확히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그 직장의 업무처리

가 원활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의사전달 및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의사전달의 수단인 대화예절이 필요하며

모든 직장인은 대화예절을 지켜서 자신의 인격을 유지하고 원만한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④ 복장예절

면접시 입는 의복은 응시자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매개체로 작용함으로 호감을 줄

수 있는 옷차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면접시 표현해야 할 분위기는 강한

개성을 표출하기 보다는 능력이 돋보이면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옷차림이 바람직하

다. 결혼식, 음악회, 동창회 등 초대나 모임 등의 복장예절은 화려하고 장식적인 원피

스나 투피스 차림이 좋고, 문상시의 복장은 남성은 검정색 양복이 원칙이나 감색이나

회색도 무난하며, 와이셔츠는 흰색으로 하고 넥타이와 구두는 검정색으로 한다. 여성

은 화려하거나 노출이 심한 의상과 짙은 화장은 피하도록 한다.

⑤ 식사예절 및 회식(음주)예절

식사를 할 때는 몸을 깊숙이 숙이지 말고 윗사람이 수저를 든 뒤 아랫사람이 수저

를 든다. 국물마시는 소리, 음식물 씹는 소리, 수저 부딪치는 소리를 내지 않고 손가

락과 젓가락을 동시에 한 손에 쥐지 않으며, 젓가락으로 잡은 것은 반드시 먹도록 하

고 이것저것 집었다 놓았다 하지 않는다. 식사는 같이 끝날 수 있도록 하고 먼저 끝

났으면 수저를 밥그릇이나 국 그릇위에 놓았다가 상대방의 식사가 완전히 끝난 후에

내려놓는다. 식사 도중에 가급적 자리를 뜨지 않고, 식사자리에서 앉고 일어설 때는

윗사람이 먼저하고 아랫사람이 뒤를 이어 행동한다. 회식 중 연장자나 상사로부터 술



을 받을 때는 두 손으로 받으며 왼손을 가볍게 술잔에 대고 술을 따를 때는 술병의

글자가 위로 가게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받쳐 정중한 자세로 술을 따라 권한다.

또한,상사와 합석한 술자리는 근무의 연장이라 생각하고 예의바른 행동을 보인다.

⑥ 직장 내 인간관계 예절

같은 직장 내에서도 윗사람, 동료, 아랫사람이 있고, 직장 외부에서도 관련된 사람

들은 수시로 접촉한다. 이때, 인간관계가 원만하면 직장 생활이 즐거운 반면에, 그렇

지 못하면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 갈등하게 된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화

합과 협동을 강조하는데, 화합과 협동관계 속에서 일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원은진, 2005).

2) 직장예절 교육의 선행연구

직장예절 교육의 긍정적인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절에 대한 지식은

양질의 인생과 작업 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예절은 업무상의 곤경에서

현명한 결정을 하도록 도와준다. 셋째, 예절을 통하여 개인적인 행동과 사회적인 행동

사이에서 취할 태도를 알게 된다. 넷째, 예절은 자신의 이미지와 기업의 이미지를 제

고시킨다(이현주, 1997).

안은숙, 박금주(1998)는 대학생들의 직장예절에 대한 요구도를 인사예절, 언어예절,

행동예절, 근무예절, 인간관계 예절, 친절 및 서비스에 대해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성

별로 직장예절 요구도를 나누어보니 남학생들은 직장예절의 인간관계와 업무면에서의

친절 및 서비스 혁신에 관심이 높았고, 여학생들은 인사예절, 언어예절, 행동예절 등

의 전반적인 예절에 관심이 많았다. 또한, 예절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이 교육경험이

없는 사람들보다 직장예절교육의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정혜 외 3인(1998)이 관

리자가 본 직장예절 수행실태 조사연구에서 직장인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96.8%가 직장예절의 필요성을 느끼며 직장예절에 관심도는 60.1%가 관심을 갖고 있

고, 직장예절교육 시기는 필요할 때 마다가 4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장예절이

필요한 이유로는 대인관계, 자기관리, 질서 유지의 순으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80.1%

가 변화된 태도를 예절교육 후, 보였으며, 직장예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언어예

절(53.8%), 마음가짐예절(23.9%), 태도예절(14.7%), 용모예절 순으로 나타났다. 정승혜,

양정혜(2001)는 취업을 위한 예절교육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예절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예절교육 프로그램이 대학생들의 인사예절태도, 언어예절태도, 행동예

절 태도, 직장예절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고, 학생들의 만족도 프로그

램에 대한 긍정적 평가 비율(64.6%)이 부정적 평가기준(7.2%)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



타났다고 하였다. 원은지(2005)는 대학생의 비즈니스 매너와 공감능력 및 자아존중감

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비즈니스 매너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비즈니스 매너교육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대학생들의 비즈니스 매너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학년 때부터

대면, 일상, 전화, 패션 매너와 같은 비즈니스 매너교육의 실질적인 경험의 기회를 부

여하여 본인의 매너에 대한 자신감과 자아에 대한 존중감, 그리고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공감능력을 높여가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심현숙(2009)은 직장예절의

수행정도가 직장 내 인간관계 및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에서 수

행정도가 직장 내 동료 관계 및 상사관계, 직무만족에 매우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므

로 직원들 간의 관계를 고양시켜 업무 성과를 높이고 직장예절교육 및 평가를 도입할

만 하다고 하였다. 유영석(2010)은 대학생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장예절교육의 필요

성 및 요구도에 관한 비교연구를 하였다. 연구결과 대학생과 직장인 모두 직장예절교

육에 관심이 높았으며, 경조사예절, 언어예절(말씨, 호칭)을 가장 배우고 싶은 직장예

절교육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대학생과 직장인에게 직장예절에 대한 별도의 학

습과 훈련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유용한 직장예절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과 보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남숙희(2010)는 매너교육을 위하여

UCC(User Created Content)콘텐츠를 활용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교육

방식은 학생들에게 수업에 대한 관심과 흥미도 그리고 성취도 향상 차원에서 긍정적

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UCC제작 실습을 통해 학생들의 매너 의식이 고취되었으며,

매너를 고려한 긍정적인 행동 변화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하였다.

1990년대 후반 직장예절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예절의 인지와 태도변화, 실태 조사

에서 점차 마음과 태도에서 우라나와 예절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으로의 개선을 요구

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 중반부터의 연구들은 직장예절교육의 다양한 효과를 입

증하는데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예절을 습득함으로써 대인관계, 자기 효능감, 직무만

족 등 다방면의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자 하는 넓어진 범위의 연구가 시행되고 있음을

눈여겨 볼만 하다.

2. 공공데이터와 공공개방데이터

1) 공공데이터

정부는 공공정보의 활용성을 증대시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방․

공유․소통의 키워드로 ‘정부3.0’을 정부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표방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계법령 제정 및 개정을 통해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2013

년 10월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



제정 및 시행을 통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공공데이터(public data)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공

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한국지역정보

개발원, 2014).

공공데이터법에서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

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

정보,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공공데이터법, 2016). 즉, 공공데이터

법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데이터를 개방해야 하며, 개방한

데이터는 국민이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국민의 이용권 보장한 법이다.

공공데이터포탈(www.data.go.kr)에서 공공데이터를 공공기관이 만들어내는 모든 자

료나 정보, 국민 모두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공적인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각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목록과 국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를 포

털에 등록하면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데이터로 재탄생하게 된다고 소개

하고 있다(김유리·문용은, 2015). 김미연과 서동조(2014)는 공공데이터를 공공기관이

직접 생산한 정보와 외부에서 위탁 생산하거나 기증을 통해 수집된 정보도 포함된다

고 한다. 현재 수많은 공공데이터가 공개되고 있다.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일반인들

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중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고 다운로드 받아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졌으며, 이와 함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융합되

어 새로운 서비스가 출현하고 있다.

2) 공공개방데이터

공공개방데이터(Public Open Data)의 ‘Public’은 공공성(公共性)을 의미하고, ‘Open’

은 개방(開放)을 의미한다. 공공성의 사전적 의미는 ‘한 단체나 개인이 아닌 일반 사

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을 말하며, 개방의 사전적 의미는 ‘문이나 어떠

한 공간 따위를 열어 자유롭게 드나들고 이용하게 함’을 말한다. 그래서 공공개방데이

터는 공공성을 가지며, 개방된 데이터를 말한다. 공공개방데이터의 공공성은 공익을

위해 대중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제공된 데이터는 편향되거나 일부의 이익

을 대변하지 않음을 목적으로 한다(박고은, 2016).

한편, 개방(open)은 누구든지 어떤 목적을 위해 자유롭게 접근하고, 사용하며 공유



할 수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그러나 개방의 조건이나 출처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충족해 주어야 사용할 수 있다. 즉, 개방형 데이터 및 콘텐츠(open data and

content)와 관련된 개념으로 누구든지 어떤 목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하고 수정하고, 공

유할 수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OKF, 2012). 개방데이터(open data)라는 용어도 공공

데이터와 맥을 같이 하며 공공데이터가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게 공개되면 개방데이

터로 볼 수 있으며,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기업의 경우에도 자신이 보유한 데이

터를 공개한다면 개방데이터가 된다(이만재, 2012).

김유승(2014)은 공공데이터 및 그 유사 용어를 다룬 법률들을 분석하여 각각의 법

령이 정의하는 용어들을 기록적 특성, 공공적 성격, 혼용성의 논점에서 살펴보고 있

다. 그 중 정보자원의 공공성에 대한 이해를 협의의 제고 및 재정적 관점과 광의의

기능적 관점으로 구분하였다. 그 중 기능적 관점은 정보의 내용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국가의 지식정보자원을 ‘국가 내에서 생성된 모든 지식정보, 국가 내에서 유

통되고 있거나 생성된 공공정보’라는 광의로 설명하였다. 즉, 공공기관에 의해 생산,

관리되는 정보가 아니라 해도, 해당 정보가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다면, 이의 공공성

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김유승, 2014; 홍필기․방민석․윤상오, 2009; 조재인,

2004).

본 연구에서 공공개방데이터의 개념은 공공기관으로 제한된 협의의 공공데이터가

아니라 국가 내에서 생성된 모든 공공성을 지닌 개방데이터로,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

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와 공공의 가치를 창출하는 광의의 공공데이터를 말한

다.

3. 스마트러닝

1) 스마트러닝의 개념

스마트러닝(Smart Learning)은 클라우드1) 컴퓨팅을 기반으로 한 무선인터넷, 스마

트기기 등을 활용한 교육의 일종으로, 스마트 디바이스의 등장과 더불어 유러닝

(u-learning)이 한 단계 진화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학자들 간의 명확한 정

의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웨어러블 디바이스로의 확장가능성과 함께 최근 다양한 연구

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위키백과, 2016.5.1).

교육부에서는 스마트러닝을 21세기 학습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지능형 맞춤 학습 체

1) 클라우드란? 정보가 인터넷 상의 서버에 영구적으로 저장되고, 데스크톱·태블릿컴퓨터·노트북·넷북·스

마트폰 등의 IT 기기 등과 같은 클라이언트에는 일시적으로 보관되는 컴퓨터 환경을 의미, 이용자의 

모든 정보를 인터넷 상의 서버에 저장하고, 이 정보를 각종 IT 기기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음



제로 교육환경,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평가 등 교육체제를 혁신하는 동력으로 표현하

고 있다. 또한, 스마트러닝을 자기주도적으로, 흥미롭게, 내 수준과 적성에 맞는, 풍부

한 자료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스마트러닝 발전전략

스마트러닝으로의 발전과정을 기술적 주요 개념의 변화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림

1>과 같이 ICT활용 교육에서 시작하여 이러닝(e-Learning), 유러닝(u-Learning), 스

마트러닝으로 이어져왔다.

<그림 1> 스마트러닝의 기술적 주요 개념의 변화

(출처: 노규성(2011), 스마트러닝과 미래교육)

ICT활용교육 시절에는 컴퓨터를 주로 활용했고, 이러닝에서는 웹을 기반으로 한

LMS를 활용했다. 유러닝에서는 이동성을 겸비한 엠러닝(m-Learning)이 나오다가

SNS기반 협력학습을 활용하는 소셜러닝(Social–Learning)으로 이어지고, 곧바로 스

마트러닝으로 이동했다. 이러닝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 방송 기술을 활용하

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한다. 엠러닝은 노트북이나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학습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무선인터넷을 통하여 학습이 가능한 형태를 말한다. 유

러닝은 유비쿼터스(Ubiquitous) 컴퓨팅 기술을 접목한 학습의 형태로 PC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학습이 가능한 형태를 말한다. 스마트러닝은 개인화된

기기와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반으로 학습자주도형, 자기주도형, 상호작용, 지능형, 비

형식학습, 현실감 등의 특징을 가지는 학습형태를 말한다(노규성, 2011).

교육부(2011)의 스마트러닝 추진 방향 중 “교육콘텐츠 자유이용 및 안전한 이용 환

경 조성”전략을 살펴보면, 스마트러닝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 학생이 저작물을 교육적

인 목적에 대하여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므로 스마

트러닝 확산에 대비하여 정부 및 교육기관 주도로 개발된 저작물을 교사 및 학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또한, 공공창출 교육콘텐츠의

저작물관리센터 지정 및 운영을 통해 국가 수준의 관리, 공공부분에서 우수한 교육콘

텐츠 생산을 촉진하고, 민간차원의 CCL2)운동을 통해 공교육을 위한 양질의 저작물

확보, KOCW3)등을 통해 국내외 우수 교수자의 수업 동영상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교육용 저작물의 기부 및 나눔 운동을 전개하고 확산하고자 한

다.

교육부(2011)의 스마트러닝의 추진방향 중 “클라우드 교육 서비스 기반 조성”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존에는 분산된 교육정보 서비스로 인해 콘텐츠 품질 관리와

수요자 접근이 불편하였는데, 이를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

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통합적인 교육정보 서비스 환경을 구축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학교 내 무선 인터넷 환경 및 정보 보안 체제를 단계

적으로 개선하고, 교육 목적의 스마트기기 보급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하는 등의 관

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에듀넷(EDUNET)을 기반으로 민간과 공공기관 및 개인의 우

수한 콘텐츠가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콘텐츠 오픈마켓 조성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교 정보화 환경 구축 및 운영비용 절감효과와 교육 수요자의 정보접근성

제고를 통한 정보 서비스 이용률 향상을 기대한다.

Ⅲ. 직장예절교육 스마트러닝 프레임워크 설계

현재 대부분의 교육용 공공데이터는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파일 데이터로 제공

되고 있다. 정부3.0 기반의 공개는 활성화가 이루어지질 않아 데이터의 처리 및 가공

이 어렵다. 또한 정보를 원하는 기관이나 사용자들에게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통합, 연

동시켜 제공하는 교육용 공공데이터 사례는 극히 드물다.

특히, 직장예절 교육용 공공개방데이터는 오픈API 서비스 방식으로 제공되는 경우

가 거의 없다. 반면에 각 교육기관과 민간기업, 민간단체들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웹

툰, 동영상, 웹문서, 파일 데이터 등 다양한 형태로 수많은 교육용 공공데이터가 제공

되고 있다. 이렇듯 산재되어 있는 콘텐츠들은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는 접근 및 활용

이 매우 불편하다. 보다 효율적인 직장예절 교육을 위해서는 산재되어 있는 교육용

콘텐츠의 메타데이터(metadata)를 모아서 직장예절 교육용 공공데이터로 만들고, 이를

2)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은 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표시를 의미한다.

3) KOCW(Korea Open CourseWare)는 강의 동영상 공개 서비스를 말한다. 국내 대학 및 해외 교육자료 

공개(OER : Open Education Recourses)운동 협의체와 연계하여 강의자료 정보를 공유하는 고등교육 

교수학습자료 공동활용 서비스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제공하고 있다(위키 백과).



모바일 앱을 통해 적시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간 및 장소를 불문하고 원하는

학습 정보와 기회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과 오픈API

서비스 방식을 활용한 통합적인 교육 서비스 제공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그림 2> 시스템 구성도 <그림 3> 메뉴 구성도

본 연구의 직장예절 교육 스마트러닝 프레임워크 시스템 구성도는 <그림 2>와 같

이 구성한다. 각 교육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직장예절 교육용 공공개방데이터를 통

합 및 등록하기 위한 교육전문가용 모듈, 등록된 공공개방데이터의 유효성을 검사하

여 공공개방데이터로 통합 완료시키는 관리자용 모듈,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직장예절

교육용 공공개방데이터를 활용한 학습자용 모듈로 구성이 된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

러닝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고자 한다.

직장예절 교육 내용 주제는 예의바르고 훌륭한 직장인이 되기 위하여 업무자세, 인

사예절, 언어예절, 전화예절, 직장인의 인간관계, 더 나아가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

켜주는 일반예절 등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각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SW교육용

개방데이터의 제목, 내용, 연결웹 주소 등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교육내용으로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한다. 교육 전문가가 직접 제작한 교육 내용도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등록된 교육 내용을 기반으로 확인 문제를 제작하여 등록할 수 있다. 관리자는 등록

한 데이터의 유효성을 검증하여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를 삭제처리하고 유효한 데이터

만 남긴다. 생성된 유효한 데이터는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공공개방데이터로 제공되

도록 한다.



<그림 4> 스마트러닝 프레임워크의 각 모듈

스마트러닝 프레임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각 모듈은 <그림 4>와 같다. 클라이언트

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모바일기기에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XML Parser를 포함한

분석 모듈과 통신 모듈로 구성 된다. 클라우드 기반 서버는 통신 모듈과 질의 처리

모듈로 구성된다.

전문가 모듈에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한 교육 내용을 등록하기 위해

질의를 통해 사용자요구를 요청 한다면 분석 모듈에서 각각의 질의에 해당되는 URL

위치 정보를 추출하여 통신모듈로 보낸 후 서버로 질의를 전송한다. 서버 통신모듈은

전송 된 이 질의를 수신하여 질의 처리 모듈을 사용하여 질의를 처리하여 저장한다.

관리자 모듈에서는 전문가 모듈에서 입력시킨 XML을 통신 모듈을 통해 관리자용

클라이언트로 전송한다. 관리자용 클라이언트는 통신 모듈을 이용하여 XML을 전송받

아서 XML Parser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여 이 결과를 분석모듈을 통해 알맞

은 형식으로 변환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출력하게 된다. 이때 관리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출력된 형태를 확인 후 공공개방데이터로 오픈하기 위하여 클라우드 기

반 서버 시스템에 통신모듈을 통해 XML로 데이터로 저장하게 된다.

학습자 모듈에서는 학습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학습하고자 하는 사용자요구

를 요청 한다면 분석 모듈에서 각각의 질의에 해당되는 URL 위치 정보를 추출하여

통신모듈로 보내져 서버로 질의를 전송한다. 질의를 통해 사용자요구를 요청 한다면

분석 모듈에서 각각의 질의에 해당되는 URL 위치 정보를 추출하여 통신모듈로 보내

져 서버로 질의를 전송한다. 서버 통신모듈은 전송된 이 질의를 수신하여 질의 처리

모듈을 이용하여 질의를 처리하여 그 결과를 통신 모듈을 통해 클라이언트로 전송한

다. 클라이언트는 통신 모듈을 이용하여 XML을 전송받아서 XML Parser를 통해 필

요한 정보를 추출하여 이 결과를 분석모듈을 통해 알맞은 형식으로 변환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출력하게 되어 학습 및 문제를 풀게 된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직장예절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효과적

인 직장예절교육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직장예절교육용 공공개방데이터를 활

용한 스마트러닝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아직 본 시스템을 완전히

구현하지 못한 채로 학회 발표하게 되어 너무나 아쉽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시스템

을 하루빨리 완성하여 직장예절교육용 공공개방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면 앞으로 취

업을 앞둔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직장예절에 대해 바른 인식을 갖고 건전한 직장예절

문화의 정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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